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맥류후작 벼 규산 및 황산고토 시용에 따른 수량 및 품질 영향

안규남1*, 민현경1, 신서호1, 김동관1, 권오도1

1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

[서론]
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벼 이삭의 안전출수한계기가 늦기 때문에 벼 재배 가능기간이 길어 맥류후작 등 이모작 재배 비중이 

23%로 높은 편이다. 그러나 이모작은 일모작에 비해 벼 생육기간이 짧고 전작물인 보릿짚 등이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재배되

기 때문에 수량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.

[재료 및 방법]
본 연구는 2017년부터 2년동안 맥류후작 벼 조생종 조명1호와 중만생종 수광을 대상으로 수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규산 

및 황산고토 시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. 시용시기는 보리 수확 직전인 벼 재배 2주전에 황산고토 50kg/10a, 규산은 100, 
200kg/10a 수준으로 살포하였고 보릿짚은 수확후 환원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쌀 수량은 수광벼에서 황산고토 처리시 무처리 대비 6% 증수하였고 규산 처리구는 무처리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. 단백질함

량은 조명1호 5.5~6.3%, 수광 5.4~5.9% 범위로 규산 처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고, 완전미율은 조명1호 

85.8~89.7%, 수광은 94.7~96.6% 범위로 규산 처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. 이상의 결과로부터 규산은 품질 향상, 황
산고토는 수량성 증진에 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 특히 황산고토 처리시 2년차에 수량이 무처리 대비 5~11% 증
가되었으나 단백질함량이 증가하고 완전미율도 낮아지는 등 쌀 품질이 저하되므로 계속적인 연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가적

인 연구를 통해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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